
상주적십자병원, 영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

-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협력에 대한 공로 인정 받아-

□ 상주적십자병원(병원장 김혁수)은 지난 21일 영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'상급병원 
구조전환 지원사업'과 관련하여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.

□ 현재 상주적십자병원은 정부의 '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'에 적극 참여하고 
있으며, 경북권역 내 5개 상급종합병원(영남대학교병원, 경북대학교병원, 칠곡
경북대학교병원, 계명대학교동산병원,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)과 협력 체계를 구
축하고 있다. 이 중 4개 의료기관과는 핵심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전문의뢰 및 
회송을 활발히 진행하며 지역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
힘쓰고 있다.

□ 이날 방문에는 영남대학교병원 김태곤 대외협력실장, 김미경 진료협력팀장, 이
유진 간호사가 참석했으며, 상주적십자병원에서는 류태경 관리부원장, 한은주 
공공의료본부실장, 윤숙희 진료협력파트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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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인 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정착과 
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. 특히 
영남대학교병원은 그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상
주적십자병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.

□ 류태경 상주적십자병원 관리부원장은 "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
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
다 중요하다"며, "앞으로도 핵심의료기관과의 전문의뢰·회송 체계를 더욱 내실
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
겠다"고 밝혔다.

□ 한편, 상주적십자병원은 앞으로도 권역 내 주요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교
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.


